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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유린하는 ‘알박기 인사’, 이주호 권한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후 잠시 주춤한 듯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다시 주요 농업 공공기관에 대한 ‘알박기 인사’ 강행을 시작했다. 어제(13일) 이주호 

권한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임명했고 송미령 

장관은 공사에 인사 발령을 통지했다. 이어 공사는 신임 사장이 오늘(14일) 전남 나주 본사 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언론에 알렸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 투표일은 불과 20일을 앞두고 있다. 20일 후에

는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내란에 동조했거나 묵인했던 각료로 구성된 대행 

체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며 최소한의 행정 유지와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기관장 임명은 엄정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공

사 사장을 비롯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 공공기관 인사는 투명성도, 정당성도 없는 채 졸

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통치 잔재를 심으려는 시도이며, 내란 세력

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엄연한 권한 남용이다.

송미령 장관과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즉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임명한 위헌적 인

사를 철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절차를 중단하라! 내란 은폐 

행위이며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임이 명백한 인사권에 대해 더 이상 손끝도 건드리

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깜깜이 인사, 밀실 인사, 정치 보은 인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국민

은 이 모든 불법과 월권을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밀실 알박기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엄단할 것이다. 결국 내란은 국민의 손에 

의해 완전하게 종식될 것이며, 내란에 복무한 자들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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